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제

주국제공항에 신규 주차장이 조성

됐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제주

공항 터미널 서측 부지에 486면 규

모의 신규 주차장을 조성, 이달 31

일부터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공항은 제주관광 활

성화로 인한 이용객 증가와 주차장

부족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었

다. 지난해에만 154일의 만차일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고 혼잡일수를

기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공항은

지난 2021년부터 약 190억원을 들

여 제주공항 서측 부지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여객

주차장 공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해

계획보다 4개월 일찍 준공했다.

제주공항은 이를 기념해 오는 6

월 30일까지 1일 최대 요금을 기존

주차장 대비 50% 할인 혜택을 제공

할 예정이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제주지역의 3월 주택사업경기전망

지수와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전월

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은 3월 제주지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75.0으로

전월 대비 2.8포인트(p) 상승했다

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하

강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해 시장

전망에 대한 낙관은 이르다는 분

석이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주택사

업경기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지

표로,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

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지수 구간별로 하강국면

(85 미만), 보합국면(85~114), 상승

국면(115~199)으로 나뉜다.

전국의 3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

수는 73.1로 전월보다 5.5p 상승했

는데,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은행

권 금리인하 움직임과 규제지역 대

폭 해제, 중도금대출보증 분양가

상한과 특별공급분양가 기준 폐지,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 시

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3월 도내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7.7로 전월보다 13.0p 상승했다. 2

월 입주율은 63.0으로 전월 대비

8.0p 떨어졌다. 문미숙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

도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지정면세

점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20년만에 추진된다.

지난 2001년 국제자유도시 기본

계획 수립 당시 정부는 지정면세점

으로 인한 과소비 조장 및 유통질

서 교란 등을 차단하기 위해 판매

품목과 이용횟수 제안 등 여러가지

규제들을 만들었고 이 규제가 현재

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 오키나와 지정면

세점은 판매품목에 제한이 없으며,

중국 하이난성 지정면세점은 이용

횟수 제한을 풀어 내수경제를 진작

시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김경재 국회의원

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이후

내수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 지정

면세점의 판매 품목 확대와 이용횟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

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을 지

난달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15개로 제한된 판

매품목을 현행 관세법상 보세판매장

에서 판매가 가능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용횟수를 연 6회에서 12

회로 늘렸다. 1회당 구매한도는 800

달러(약 100만원)로 변동이 없다.

이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와 기획재정부는 22일 국회

에서 개정안에 대한 첫 논의를 시

작했다.

제주도내 지정면세점은 JDC와

제주관광공사가 각각 운영하고 있

는데 JDC는 지난 2002년 12월 제

주국제공항 내에 지정면세점을 처

음으로 개점했고, 이후 제주항 2부

두 연안 여객터미널과 7부두 국제

여객터미널내로 확대했다. 면세점

특례 규정에 의해 주류, 담배, 시

계, 향수, 화장품, 핸드백 등 15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며 260여개

브랜드의 4만 8000여 상품을 취급

하고 있다. 2022년도에는 매출액

6584억원을 기록했다. 지정면세점

수익금은 국제자유도시 조성 사업

에 재투자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2009년 3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 지정면세

점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JDC관계자는 2001년 제주국제

자유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지

역의 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강화

의 일환으로 면세쇼핑제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 지정면세점이 탄생을

했는데 이후 20년동안 많은 여건

변화가 생겨서 국회에서 규제완화

를 추진하는 것 같다 며 앞으로

절차를 감안하면 올해말쯤 개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규

제 완화를 위해 제주관광공사와 협

업해 나갈 예정 이라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제주 인구가 작년 8월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에다 제주로 순

유입되는 인구도 최근 몇 달 사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어서다. 젊

은층의 혼인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의 변화에다 20~40대 인구 감소, 빠

른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

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어

제주로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집값과 일자리 창출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여건 개

선이 발등에 불로 떨어졌다.

22일 통계청의 1월 인구동향 과

국가통계포털 분석 결과 2월 말 기

준 도내 주민등록인구는 67만7090

명으로, 1월보다 403명 감소했다.

지난해 8월 67만9016명으로 역대

최고를 찍었던 주민등록인구는 그

후 감소세가 확연해 올해 2월까지

전월 대비 증가한 달은 지난해 11

월(49명) 뿐이다. 나머지 5개월은

적게는 102명(10월)에서 많게는

666명(올 1월)의 인구가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말 주민

등록인구가 67만8159명으로 전년

대비 0.2%(1400명) 늘어, 증가율이

2008년(0.2%) 이후 최저를 기록하

기도 했다.

이같은 인구 절벽은 해마다 역대

최저기록을 다시 쓰고 있는 출생아

수와 이주인구 증가 둔화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제주 인구는 2021년 사망자 수

(4229명)가 출생아 수(3728명)보

다 더 많아 사상 처음 501명이 자

연감소했다. 2022년에는 자연감소

가 1200명(사망자 수 4800명-출생

아 수 3600명)으로 더 확대됐다. 이

처럼 출생아 수는 줄고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는 늘면서 월별로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9개

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345명으로 사망자 수(448명)보다

103명 적었다.

제주 이주 열기도 전같지 않다.

지난해 순이동(전입-전출) 인

구는 3148명으로 전년 대비 19.6

%(769명) 감소했다. 역대 순이동

인구가 가장 많았던 2016년(1만

4632명)에 견주면 증가 규모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들어서는 1월과 2월 연속해

서 제주에서 전출한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더 많아 920명이 순유출

됐다. 지난해의 경우 1월(-55명)과

12월(-100명)을 제외한 10개월동

안은 전입인구가 더 많았지만 올들

어서는 초반부터 달라진 상황을 보

여주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22일
코스피지수 2416.96

+28.61
▲ 코스닥지수 813.43

+10.90
▲ 유가(WTI, 달러) 69.67

+1.85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330.38 1284.62 1EUR 1434.90 1379.01

100 1004.17 969.63 1CNY 199.32 180.34

2023년 3월 23일 목요일6 경 제

제주지역 인구 유출 심상치 않네

긴급생계비 사전예약 첫날 신청 폭주 소액 생계비 (긴급 생계비) 사전 예약 개시

첫날인 22일 신청자가 폭주해 대출 실행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는 가

운데 이날 오후 서울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모습. 연합뉴스

제주지정면세점 20년 만에 대폭 손본다


